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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uary 22  소유권 훈련

•신명기 24:19-22

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욕의 대상은 무엇일까요?         ‘네 이웃의 집’에 있는 것 중에

서도 집, 아내, 남종, 여종, 소, 나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(출 20:17). ‘집’은 건물보

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 “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

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”(창 7:1).여기서 

집은 아들, 며느리,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.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의 개념이었기 

때문에 탐욕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

제10계명은 제7계명과 제8계명을 포괄한 것으로 보입니다.         ‘간음하지 말

라’(제7계명), ‘도둑질하지 말라’(제8계명)는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 훔치는 행동을 

금하는 계명입니다(출 20:14-15). 제10계명이 다른 점은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

는 내면의 탐욕, 즉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

습니다. 사회적 부정, 불의, 부패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. 그래서 성경은 물질과 

소유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바로 하라고 가르칩니다(눅 12:15, 21). 소유 자체가 나

쁜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, 물질은 득보다 독이 됩니

다. 그렇다고 ‘물질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. 물질에 대한 ‘주권’을 포기하라

는 것입니다.

우선순위가 바로잡히면,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(신 24:19-22).

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말씀에 비추어 삶을 조정하지만, 세상 가치를 우선으로 

하면 필요와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. 원하는 것과 필

요한 것을 구분하십시오. 출애굽과 광야 훈련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‘하나님이 

필요한 것을 주신다’라는 믿음입니다. 우리의 간구가 참된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 

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. 예수님은 “우리에게 일용할 양

식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(마 6:11).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용한 것

을 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.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

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.

나는 물질(소유)의 복을 

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

❶ 하나님이 필요한 것(만큼)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?

❷ 어떻게 소유하고,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?


